
ABSTRACT

Purpose: Pediatricians have a significant responsibility to educate mothers about the 

importance of breastfeeding. However, there have been minimal efforts in the courses of 

resident training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hange in knowle­

dge and attitude before and after a 4-week breastfeeding educational intervention 

among multicenter residents. 

Methods: Prospective interventional educational research was designed for residents 

at eight training hospitals in Korea. Institutional reviews were obtained in each hospital. 

The education curriculum consisted of 14 courses regarding breastfeeding theory and 

practice. These materials were used to teach pediatric residents for 4 weeks. Knowledge-

based tests were administered before the course, and re-tests were administered after 

the course using different test items of similar levels. Test scores and survey responses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Results: A total of 73 residents (1st year 20, 2nd year 23, 3rd year 16, and 4th year 

residents 14) from eight training hospitals completed the intervention. Their average age 

was 30.3±2.9 years, 17 (23.3%) were male, 22 (30.1%) were married, and eight had more 

than one child of their own. The mean pre-test score was 61.8±13.4 and the mean post-

test score was 78.3±7.5 (P<0.001). The inter-grade difference in the score was significant 

in the pre-test (P=0.005), but not significant in the post-test (P=0.155). There were more 

responses of obtaining confidence after the intervention (P<0.001). 

Conclusion: In our study, pediatric residents showed improvement in their knowledge 

and confidence level after 4 weeks of the breastfeeding curriculum. This will provide a 

basis for future policymaking in the training of pediatric residents regarding breast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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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모유는 1년 미만의 아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음식이며, 

그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유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수유를 포기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2003년 6개월 완전 모

유수유율이 25.3%이었던 것이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2016

년에는 5.6%, 2018년에는 2.3%까지 떨어졌다2,3).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더불어 출산 및 신생

아 관리에 있어 가장 가까이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이며 또한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16년

에 개정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전공의 연차별 교과과정을 보

면 환자 취급 범위, 교과 내용 학술회의 참석, 학술회의 발표, 논문 

제출로 정리되어 있는데4), 질환군을 치료하는 내용 이외에 육아 상

담 및 영유아 검진 경험에 대한 수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모유

수유에 대한 내용은 아직 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의 모

유수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의 정도, 그리고 수유모들을 대상으로 

상담할 때의 구체적인 능력과 자신감에 대해 알아보고 4주 동안의 

공동 교과 교육을 시행하여 전후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8개의 수련 병원에 소속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중재적 관찰 연구이며 각 병원별로 기관심의

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는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였고 대상자 동의서를 득하였다. 각 

기관의 연구 책임자는 공동으로 공유한 동일한 교육 자료를 통해 해

당 기관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4주 동안 교과 과정을 강의하였다. 강

의는 총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고 7개 기관에서는 신생아분과 전

문의가, 1개 기관에서는 소아소화기영양분과 전문의가 진행하였으

며, 내용은 Table 1과 같다. 교육 전후로 25 문항의 시험을 실시하

였다. 교육 전 시험 문항과 교육 후 시험 문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되 서로 다른 문항으로 준비하였다. 25개의 지식 관련 시험 문항 

외에 추가로 13 문항의 설문 조사를 통해 모유수유교육에 대한 태

도 및 경험에 대해 묻고 자신감에 대한 항목으로 2개를 조사하여 전

후를 비교하였다(Table 2). 

통계는 SPSS version 19.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

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전후 성적 비교를 위해서 paired t-test, 전공

의 연차 사이에 전후 성적에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Kruskal 

Wallis test를, 그리고 설문 조사의 전후 차이 분석을 위해 Pearson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으며 유의한 P 값은 0.05 미만으로 하

였다. 

결과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8개의 병원 73명이 연구를 

완료하였다. 기관별로 참여한 대상자 수와 연차별 분포 및 나이, 성

별, 그리고 자녀 유무는 Table 3과 같다. 

교과 강의를 실시하기 전에 시행한 성적은 전체 73명 평균 61.8–

13.4점으로 교육 이수 후에는 78.3–7.5점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

였다(P<0.001).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는 연차별로 성적 차이가 있

었지만(P=0.005), 교육 후에는 차이가 없었다(P=0.155) (Table 4). 

Table 2에 기술한 모유수유 교육과 관련한 경험 설문 결과를 

Figure 1에 표시하였다. 경험의 변화를 묻는 13개의 항목 중에서 

12개에서는 교육 전후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g 항목

인 ‘모유수유 권고 시 초유 섭취에 대한 문화적 신념과 관행에 대해 

물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교육 전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

는 차이가 있었다(P=0.008). ‘모유수유에 대해 질문을 하는 부모에

게 얼마나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었는가?’, ‘모유수유에 대한 전

Table 1. Breastfeeding Education Curriculum 

Curriculum 
number

Contents 

1 Baby friendly hospital initiative: a part of world strategy

2 Technique of communication

3 Recommending breast feeding during pregnancy 

4 Protecting breast feeding

5 Delivery and breast feeding

6 How does breast milk transfer from mother’s breast to 
baby?

7 Hearing mother’s breast feeding

8 Practicing breast feeding 

9 Providing breast milk 

10 Special considerations on breast feeding

11 Expression of breast milk

12 Problems of breast that trouble breastfeeding 

13 Managing mother’s health

14 Continuing supports for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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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Figure 2에 표시하였고 두 항목 모두에서 교육 전

후로 ‘매우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중간 정도이다, 자신이 없다, 전

혀 자신이 없다’의 응답 사이에 호전되는 차이를 보였다(P<0.001, 

P<0.001). 

마지막으로 ‘모유수유에 관한 이러한 교육이 향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 포함된다면 향후 아기와 수유모를 돌보는 데 영

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영향력이 있을 것

이다’ 는 13명(19.4%),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40명(60.0%), ‘중립

적’ 14명(20.9%),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0명(0%), ‘전혀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0명(0%) 이었다. 

고찰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8개의 병원에서 수련받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교육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였다. 이

를 통해 한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과정 중에서 과연 모유

Table 2. Survey Topics for the Participating Residents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Experience questionnaire (never, 1–2 times, 3–4 times, more than 5 times)

a. Have you ever observed breastfeeding mother?

b. Have you ever counseled peripartum mothers about breastfeeding their babies?

c. Have you ever taught breastfeeding technique such as baby’s position? 

d. Have you ever taught electrical pump expression usage?

e. Have you ever counselled about nursing problem such as mastitis?

f. Have you ever inspected breast during perinatal period?

g. Asking mothers of their cultural thoughts and customs of providing colostrum 

h. Asking mothers’ diet

i. Asking mothers’ medication and the effects on breast milk

j. Asking about taking health supplements or oriental medicine

k. Asking other staff’s help for assessment and observation of breastfeeding

l. Asking other staff’s help for foreign language interpretation regarding breastfeeding problem

m. Have you ever questioned about breastfeeding social or cultural custom before counselling? 

Confidence level (very confident, confident, moderate, not confident, not confident at all)

How much are you confident with dealing with parents who ask about breastfeeding? 

How much are you confident with managing general problems regarding breastfeeding effectively?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nrolled Residents 

Characteristic Participants R1 R2 R3 R4

Hospital A       8 (11.0) 2 2 2 2

Hospital B 3 (4.1) 0 1 1 1

Hospital C 11 (15.1) 3 2 3 3

Hospital D 11 (15.1) 2 3 3 3

Hospital E 13 (17.8) 5 8 0 0

Hospital F 8 (11.0) 3 2 3 0

Hospital G 11 (15.1) 3 3 2 3

Hospital H 8 (11.0) 2 2 2 2

Total 73 (100)

R

R1: 1st year residents 20 (27.4)

R2: 2nd year residents 23 (31.5)

R3: 3rd year residents 16 (21.9)

R4: 4th year residents 14 (19.2)

Total 73 (100)

Age (yr) 30.3±2.9

Male sex 17 (23.3)

Married 22 (30.1)

Having children of their own (yes) 8 (11.0)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Knowledge Test Scores 

Variable
Pre-test 
(n=73)

Post-test 
(n=73)

P-value

Total (n=73) 61.8±13.4 78.3±7.5 <0.001

R1 (n=20) 57.4±14.0 77.3±7.5

R2 (n=23) 57.6±12.5 76.9±7.2

R3 (n=16) 65.5±13.1 78.5±8.6

R4 (n=14) 70.6±9.5 82.5±5.1

Subgroup difference P-value 0.005 0.155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tudent’s t-test was 
used between pre and post-test scores. Kruskal-Wallis test was used in 
subgroup difference analysis. 
Abbreviations: R1, 1st year residents; R2, 2nd year residents; R3, 3rd year 
residents; R4, 4th year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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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urvey questionnaires comparisons before and after breastfeeding education. There was one significant 
difference in ‘g’ questionnaire between the course (P=0.008). Chi-square test was us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tinued on the next page)



32 Choi YS, et al.
Breastfeeding Education for Residents

- - - -

- -- -

- - - -

Figur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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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 또한 정규 과정으로

의 편성에 대해 얼마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를 만들고자 하였다. 우리 연구와 유사하게 전공

의, 학생, 혹은 기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관련 교육 연

구가 소수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식에 기초한 성적, 의

학적 행위 차이가 교육 전후로 명확하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

다5-7).

본 연구에서도 전체 대상자의 교육 전 시험 점수는 100점 만점

에서 61.8–13.4점이었고, 교육 후 점수는 78.3–7.5점으로 전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P<0.001), 이는 관련 지식

의 향상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교육 전에는 전공의 연차별로 성

적에 차이가 나던 것이(P=0.005) 교육 후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는 것이다(P=0.155) (Table 3). 다시 말해서 그동안 모유 수유에 대

한 교육이 부족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

단한 교과 교육을 통해서 연차별 지식의 차이를 상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통해 알고자 했던 더 중요한 사실은 현재 그

들이 접하고 있는 모유 수유 관련 교육의 현실, 그리고 4주간의 교

육 후 관련 행동 양상 및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었다. Esselmont 등8)이 2018년에 게재한 연구에서 캐나다의 201

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모유수유에 대한 지

식 점수는 평균 71% 정도였으나 단지 4%에서만 모유수유 교육에 

대해 ‘매우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대답했고, 모유수유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한 경우는 1/4도 되지 않았다. 우리 연구에서도 전공의들

이 지금까지의 수련 과정 중에서 수유모를 대상으로 실제로 지도를 

해본 경험에 대해 조사해 보았을 때, 병원에서 모유 수유하는 환자

를 관찰한 적이 있는지, 분만 전후의 산모에게 수유 상담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모유수유에 관한 기술, 유축기 사용법, 유선염, 젖꼭지 

갈라짐 등 수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상담해 준 적이 있

는지, 유방 검진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수유모의 식이 및 약물 복용

에 대해 상담해 준 적이 있는지 등 13개 항목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경험이 매우 부진한 것을 볼 수 있었다(Figure 1). 저자들은 본 연구

에서 4주 동안의 교육 후에 행동의 변화에 대해 다시 조사하였는데, 

일정한 행동의 변화 유도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

P=0.646

- -

Figure 1. Continued

Figure 2. Confidence surve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mparison of confidence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Chi-square test was us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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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렵지만, 8개의 설문 조사 항목 대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다만 모유수유 지도를 할 때, ‘초

유 섭취에 관한 문화적 신념과 관행에 대해 질문하였는가’의 항목에

서는 한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66명에서 48명으로, 한두 번 

해 봤다는 응답은 4명에서 17명으로 변화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08). 뿐만 아니라 수유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유수유 교육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 묻는 2개의 항목에서는 2개 

모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즉, 모유수유에 관한 부모의 질문에 

적절히 대처하였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모유수유에 관한 문제를 효

과적으로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항목에서 각각 P<0.001으로 자신

감을 가진 비율이 많아졌다(Figure 2). 

현대화된 사회에서 어머니들로 하여금 모유수유를 시작할 수 있

도록 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요인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숙련된 의료인력의 역할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Barnes 등10)의 연구에 의하면 모유수유에 대

해 수유모들이 결정을 유보하도록 하는 요인들로는 과거에 모유수

유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가장 컸고, 이외에 분유 수유가 보다 

편안해 보이거나 신뢰가 느껴져서였다고 보고하였다. Cattaneo와 

Buzzetti11)는 병원 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을 때, 환자

들이 퇴원 시에 모유 수유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

다. 이는 수유모들의 인식을 바로 잡아 줄 필요가 있고, 이러한 노력

에 있어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

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유수유율이 저조한 우리나라에서

도 숙련된 의료진의 수유모들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앞으로 수유모와 영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진료하고 지도하게 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상담에 대한 전문적

인 지식을 갖추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러한 모유수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12주 미만의 아이에게 직접 수유를 하는 수유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 연구에 의하면12), 모유 수유가 불충분하다고 느

껴지는 큰 요인으로 수유를 6개월 미만으로만 하고자 계획 세웠던 

것, 아기가 보채고 우는 것, 아기가 자주 젖을 찾는 것, 젖물림 어려

움 등을 꼽았다. 스페인의 한 흥미로운 연구에 의하면, 수유모들이 

완전 모유수유에 실패하는 요인의 하나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의학적 전문가로부터가 아니라 일가 친척들로부터 얻는 경우가 오

즈비 9.2로 높았다13). Park 등14)에 의하면 현재 임신 여부가 모유

수유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인자임을 보여

주고 있고 특히 임신성 당뇨에서 체질량 지수가 높은 고위험일수

록 요구도가 높은 것을 보여 주었다. Lee 등15)은 성공적인 모유수유

를 위해 잘 짜여진 인터넷 기반의 교육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따

라서 산모 및 수유모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뿐

만 아니라 모유수유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인

력으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의대생들도 포함되어야 한다16,17). 그러

나 한국에서 심지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한 교육도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연구18)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향

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 모유수유에 대한 과정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8개의 다기관을 포

함하였음에도 대상자 수가 충분하지 않아 전공의 연차별로의 분석

이 용이하지 않았다. 둘째, 교육 자료를 공통으로 공유하기는 하였

으나, 기관마다 교육자들이 동일하지 않은 약점이 있다. 셋째 교육 

기간을 4주로 정하였지만, 강의 시간에 대해 동일한 지침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최초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모유수유 

교육에 대한 전향적 다기관 교육 중재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저자들은 8개의 소아청소년과 수련 병원에서 총 73명의 1–4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4주간의 모유수유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전

후로 관련 지식에 대한 성적의 향상을 보았다. 또한 아기의 부모로

부터 모유 수유에 대한 질문에 대처하고, 전반적인 모유수유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 자신감의 향상을 보였다. 이에 소아청소년 수련교

육 과정으로 체계적인 모유수유 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추천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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